
2022년 1월 13일 목요일 7

손흥민 이탈… 토트넘 벤투호 근심 가득

에이스 손흥민(30)의 부상 이탈

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

그(EPL) 토트넘 홋스퍼의 근심도

깊어 간다.

토트넘을 이끄는 안토니오 콘테

감독은 손흥민이 이달 중으로 복귀

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.

콘테 감독은 11일(이하 현지시

간) 첼시와 2021-2022 카라바오컵

(리그컵) 준결승 2차전을 하루 앞

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

복귀에 대한 소식은 A매치 휴식기

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고

말했다.

손흥민은 5일 첼시와 리그컵 준

결승 1차전(토트넘 0-2 패)을 치른

뒤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.

선발로 출전해 후반 34분까지 뛴

경기 다음 날 다리 근육 통증을 호

소했고, 9일 모어컴과 2021-2022

잉글랜드축구협회(FA)컵 3라운드

에 결장했다.

콘테 감독은 손흥민의 상태에 대

해 근육 문제다. 이전에 말했듯 다

소 이상한 상황이다. 경기 중에는

문제가 없었고, 그다음 날 통증을

느꼈다 고 설명했다. 그러면서 그

가 우리 팀에 얼마나 중요한 선수

인지 다들 아실 것이다. 안타깝다

고 아쉬움을 내비쳤다.

토트넘은 한국시간으로 13일 오

전 4시 45분(한국시간) 영국 런던

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첼

시와 리그컵 준결승 2차전 홈경기

를 치른다. 1차전에서 0-2로 패한

만큼 결승 진출을 위해 대역전극이

필요하지만, 손흥민의 결장으로 전

력에는 큰 공백이 생겼다.

콘테 감독의 예상대로 손흥민이

2월에야 돌아온다면, 한국 축구대

표팀도 캡틴 없이 2022 국제축구

연맹(FIFA) 카타르 월드컵 최종

예선 7 8차전을 소화해야 한다. 파

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

표팀은 27일 레바논 원정으로 최종

예선 7차전을, 다음 달 1일에는 아

랍에미리트(UAE)에서 시리아와 8

차전을 치른다. 연합뉴스

슬램덩크 11일(현지시간) 시카고에서 열린 NBA 정규리그 시카고 불스와 디트로이트 피스

톤스의 경기에서 디트로이트의 하미두 디알로가 덩크를 하고 있다. 이날 시카고의 드로잔과 부

세비치는 42점을 합작하며 133-87로 여유로운 대승을 견인했다. 연합뉴스

12일 K리그 전지훈련 미디어캠프 에서 제주Utd 주민규가 1000만원을 기부했다.

제주유나이티드의 간판공격수 주

민규(31)가 12일 K리그 전지훈련

미디어캠프 에서 제주도유소년축

구발전기금 1000만원을 제주특별

자치도축구협회를 통해 기부했다.

2021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최

다 득점상(22골)과 베스트 11 공격

수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2관왕을

차지했던 주민규는 자신을 지금의

이 위치까지 있게 해준 제주에 감

사하며, 축구 발전을 위해 상금과

더불어 자비를 더해 기부금을 전달

했다.

주민규는 제주도민과 팬분들이

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 면

서 제주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

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

다 라고 전했다. 오은지기자

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의 최태

웅(46) 감독이 역대 정규리그 감독

최다승 공동 4위 도약을 앞뒀다.

현대캐피탈은 11일 OK금융그룹

을 세트 스코어 3-2로 따돌리고 시

즌 10승(12패)째를 거뒀다.

지난 2015-2016시즌부터 현대캐

피탈을 지휘해 온 최태웅 감독은

통산 승수를 142승(91패)으로 늘려

역대 감독 최다승 4위 박기원 전

감독(143승 90패)에게 1승 차로 다

가섰다.

12일 현재 이 부문 남자부 1위는

276승 74패, 승률 78.9%라는 압도

적인 기록을 남긴 신치용 전 삼성

화재 감독이다.

최근 우리카드의 상승세를 이끄는

신영철 감독이 263승(191패)을 올려

신 전 감독을 13승 차로 쫓는다.

2021-2022시즌 10승 11패를 거둔 신

감독은 남은 15경기 전적에 따라 신

치용 전감독을 앞설 수도 있다.

통산 다승 3위는 지금은 여자부

IBK기업은행 지휘봉을 잡은 김호

철 감독으로, 현대캐피탈과 드림식

스 시절 224승을 수확했다.

여자부 1위는 157승 83패를 거둔

이정철 SBS 해설위원이다.

고(故) 황현주 전 현대건설 감독

이 151승으로 2위이며 박미희 흥국

생명 감독이 현역 최다승이자 역대

3위인 123승(105패)을 거뒀다.

현역 2위이자 역대 4위인 차상현

GS칼텍스 감독(93승)과 박 감독의

승차는 제법난다.

포스트시즌 성적을 합친 역대 감

독 최다승 순위에서도 신치용 전

감독은 315승(91패)으로 남자부 부

동의 1위다.

이정철 위원도 봄 배구 성적을

포함해 통산 174승(96패)을 수확해

여자부 선두를 달린다. 연합뉴스

코리안 좀비 세계 정상 도전

드디어 기회가 왔다. 코리안 좀

비 정찬성(35)이 다시 한번 세계

정상에 도전한다.

UFC의 소식통인 아리엘 헬와이

니 기자는 12일(한국시간) 자신의

트위터를 통해 4월 9일(현지시간)

열리는 UFC 273에서 정찬성과

UFC 페더급 챔피언 알렉산더 볼

카노프스키(34 호주)의 타이틀전

이 확정됐다 고 전했다.

애초 볼카노프스키는 3월 6일 미

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-모

바일 아레나에서 열리는 UFC 272

메인이벤트에서 맥스 홀러웨이와

격돌할 예정이었다.

하지만 홀로웨이가 부상으로 출

전이 무산되자 UFC 페더급 랭킹 4

위인 정찬성에게 챔프 도전 기회가

주어진 것이다.

다만 일정은 한 달 뒤로 미뤄져

한국시간으로 4월 10일 열리는

UFC 273에서 정찬성과 볼카노프

스키의 타이틀전이 열린다. 대회

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헬

와이니 기자는 전했다.

볼카노프스키는 UFC 10연승을

달리고 있는 막강한 페더급 챔피언

이다. 지난해 9월에는 브라이언 오

르테가에게 심판전원일치 판정승

을 거두고 2차 방어에 성공했다.

오르테가를 꺾기 전인 2019년 12

월에는 홀로웨이를 심판전원일치

판정으로 누르고 타이틀을 지켰다.

정찬성에게는 생애 두 번째 타이

틀 도전 기회가 찾아왔다.

정찬성은 2013년 8월 한국인 최

초로 UFC 타이틀에 도전한 적이

있다. 당시 챔피언 조제 알도와 맞

붙어 4라운드 TKO로 패배했다.

2라운드까지는 알도가 우세했지

만 4라운드부터는 정찬성에게 분위

기가 넘어왔다. 하지만 갑작스럽게

정찬성의 오른쪽 어깨가 탈구되면

서 끝내 무릎을 꿇고 말았다.

이후 군 복무를 위해 옥타곤을

떠났던 정찬성은 3년 6개월의 긴

공백을 딛고 돌아와 4승 2패를 기

록했다.

2020년 10월 오르테가에게 5라운

드 심판전원일치 판정패를 당하며

타이틀 도전에서 멀어지는 듯했던

정찬성은 지난해 6월 댄 이게를 심

판전원일치 판정승으로 확실히 제

압하면서 페더급 챔피언에 다시 도

전할 발판을 마련했다.

정찬성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

램을 통해 축하는 이기고 받겠습

니다 며 전의를 불태웠다. 연합뉴스


